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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

절할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후 6-8개월의 영아를 자녀로 둔 J지역의 어머니 174명

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해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영아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Ping(1996)의 2단계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각각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부적 상관관계가,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어머니일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영아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은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 영

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사

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어 :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영아에 대한 애착, 조절효과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16, Vol. 23, No. 4, 101-120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4.101



102  인간발달연구

Ⅰ. 서  론

애착(attachment)이란, 선택적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Bowlby, 

1969),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부모와 영아 간

의 애착 또는 결속감(parent-child connectedness)

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특히, 연구자

들은 영아가 어머니에 대해 형성한 애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영아의 애착을 예측하는 

요인들과 영아의 애착이 일생에 걸쳐 사회, 

인지, 정서 발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밝

히고자 노력해 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2015; Bowlby, 1969; Braungart-Rieker, 

Garwood, Powers, & Wang, 2001; Bretherton, 

1985; Coll, Vohr, Hoffman, & Oh, 1986;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그러나 애착은 부모-영아 간에 양방향으

로 형성되며 부모와 영아 간에 서로 호혜성

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황현주, 정옥분, 2006a, 2006b; Hinde, 1979; 

Stevenson- Hinde, 1990; van den Boom, 2001). 

즉, 부모 역시 영아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며, 

영아에 대한 부모의 애착은 부모에 대한 영

아의 애착 못지않게 이후 영아의 발달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들은 어머니는 출산 후 수개월 동안 영

아에 대한 애착(maternal bonding to infant)을 

형성하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정도에

는 개인차가 존재함을 보였다(Feldman, Weller,  

Leckman, Kvint, & Eidelman, 1999; Moehler, 

Brunner, Wiebel, Reck, & Resch, 2006). 가령, 출

산 후 4개월까지 어머니의 산후우울증은 영

아에 대한 어머니의 유대감을 손상시켰지만, 

산후 14개월 경 어머니의 산후우울증은 영아

에 대한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Moehler et al., 2006), 이는 영아에 대한 어머

니의 애착 형성에 첫 1년이 매우 중요한 시

기임을 시사한다. 또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의 애착은 영아를 돌보는 양육행동, 즉, 영아

를 먹이고, 영아에게 말을 걸고, 영아와 직접 

접촉을 하는 등의 행동들과 관련이 깊은 것

으로 나타났다(Feldman et al., 1999; Leckman et 

al., 1999). 이는 동물행동학적-진화론적 관점

에서 부모-영아 간의 애착은 생존을 타인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영아의 생존율을 증가시키

고 양육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영아를 돌

보고 영아에게 애정을 쏟으며 발달을 돕는 

다양한 상호작용 행동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

이라고 보는 시각과 일치한다(van den Boom, 

2001). 이와 같이, 어머니가 영아에 대해 형성

하는 애착이 영아의 생존과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연구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들은 임신 

중인 어머니가 태아에 대해 가지는 유대감이

나 출산 직후 어머니가 신생아에 대해 갖는 

유대감에 관한 연구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어

(Wittkowski, Wieck, & Mann, 2007; Yoshida, 

Yamashita, Conroy, Marks, & Kumar, 2012), 신

생아기 이후의 영아를 양육 중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을 살펴본 연구들은 극히 

드물다. 최근에 와서 중국, 터키, 아랍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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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비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이 시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며(Ding, Xu, Wang, 

Li, & Wang, 2012; Gharaiben & Hamlan, 2011; 

Çinar & Öztürk, 2014), 국내에서는 황현주와 

정옥분(2006a)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척도를 타당화한 이후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최근 어머니와 자녀 간의 양방향적 

친밀감(mother-child closeness)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은 관련변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황현주와 정옥분(2006b)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그리고 영아의 기질과 서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

착안정성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

다. 이해영과 권민균(2007)은 어머니의 결혼만

족도와 배우자의 지지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

의 애착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고,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자녀

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중 일부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유아기 자

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정도를 측정한 장

영애와 박정희(2009)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와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에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노

지영과 황혜신(2012)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관련변인들이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

는지에 관한 인과적 모형 검증을 시도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스트

레스가 자녀와의 애착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

인임을 확인하였다. 박희진과 문혁준(2013)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가계소득이나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반면, 

어머니의 우울과는 부적 관계가, 사회적 지지 

및 양육효능감과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였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히 여러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

의 애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두 가지 어머니 관련 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

(노지영, 황혜신, 2012; 장영애, 박정희, 2009)

와 사회적 지지(박희진, 문혁준, 2013; 이해영, 

권민균, 2007; 황현주, 정옥분, 2006b)가 도출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을 포함

하는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

자 한다.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는 부모로서 요

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피

적인 심리적 반응으로(Deater-Deckard, 1998), 

여러 선행연구에서 양질의 양육행동 및 아동

의 긍정적 발달결과를 방해하는 주요 위험요

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Abidin, 1992; Anthony 

et al., 2005; Crnic, Gaze, & Hoffman, 2005; 

Crnic & Low, 2002; Feldman, Eidelman, & 

Rotenberg, 2004; Rodriguez & Green, 1997). 

널리 사용되는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는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

정적 정서 이외에, 양육으로 인한 지나친 제

약과 정서적 요구, 다른 아동에 비해 자신의 

자녀가 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등을 평가한다(Abidin, 1995).

그런데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

한 어머니의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인

과적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먼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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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간의 친밀함(mother-child closeness)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인 선행연구들이 있다. 구체

적으로, 최근 실시된 한 종단연구에서 자녀가 

15개월 영아일 때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

레스는 자녀가 25개월일 때 측정한 어머니-

자녀간 친밀함을 예측하였다(Harmeyer, Ispa, 

Palermo, & Carlo, 2016). 즉, 어머니에게 축적

된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정

서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정

도를 측정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

한 애착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장영애, 박정희, 

2009).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

머니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이 높고 자녀에 대한 묘사에서 긍정

적인 심리특성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Mahon, & Meins, 2012). 마지막으

로, 몇몇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sensitiv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영아의 발

달적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Crnic & Low, 

2002; Feldman, et al., 2004). 비록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서 나타나는 민감성이 어머니가 영

아에 대해 가지는 애착과 동일한 개념은 아

니지만, 부모-영아 간의 애착 형성 과정은 눈 

맞추기, 긍정적 정서 표현, 영아 지향적 언어 

사용, 애정적인 어루만짐 등 민감한 양육행동

을 수반하며, 민감한 양육행동 및 영아에 대

한 애착은 둘 다 옥시토신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Feldman, 2012)를 고려할 때,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민감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애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

합해 볼 때,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

착은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영아가 태어난 후 첫 1년간 영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부모역할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중이며 영아 역시 여전히 

부모의 계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이 

시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높은 양육스트레스

를 느낄 수 있고, 그 결과 영아에 대한 애착

에도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

면, 어머니에게 가용한 사회적 지지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지지

는 영아를 둔 아버지의 애착에서 설명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황현주, 2012). 또한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이든 배우자의 영아 

양육에 대한 지지이든 상관없이,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

착(maternal-infant bonding)이 높았다(Bicking 

Kinsey, Baptiste- Roberts, Zhu, & Kjerulff, 2014).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후 1개월과 생후 4개

월일 때,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

한 선행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예: 배우자, 

가족), 친구,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포함

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행동 

중에서도 특히 영아-어머니 간 상호작용 중 

나타나는 애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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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ham, 1983). 특히,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지

지를 높게 보고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와의 상

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어조로 말하기와 미소

짓기를 더 많이 하였다. 나아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부모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

고한 부모들보다 자녀 양육에 대해 더 긍정

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Crnic & Greenberg, 

1987; Ostberg & Hagekull, 2000), 더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Cutrona, 1984; 

Feldman et al.,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

의 사회적 지지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

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암시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

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인생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 또는 상

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조절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Cobb, 1976; Cohen & 

Wills, 1985). 둘째, 연구자들은 양육스트레스

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발견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쌍생아, 미숙

아 및 장애아동의 부모에 관한 연구에서 사

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14; Lutz et al., 2012). 한 예로, Lutz 등(2012)

은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의 어머니 중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정보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가 높은 어머니 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예측하지 못

한 반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낮은 어머니 

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을 예측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

의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Koeske & Koeske, 1990). 즉, 스트레스

와 부정적인 신체적․심리적 결과 간의 관계

가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어머니에게

서만 나타나고, 사회적 지원이 풍부한 어머니

에게서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

지막으로, 생후 1개월에서 4개월의 어린 영아

들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에 의해 조절되고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nic et al., 1983).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넘어

서, 동일한 수준의 양육스트레스 하에서도 부

모에게 가용한 사회적 지지의 양에 따라 스

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

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보

호요인(protective factor)’ 또는 완충 역할을 함

을 암시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어

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에서도 사회적 지지

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

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부정

적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육아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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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N(%) 범위 N(%)

연령

만 25세 이하 3(1.7) 임신

계획

있었음 100(57.5)

만 26-30세 60(34.5) 없었음 74(42.5)

만 31-35세 84(48.3)
임신

원함

배우자만 8(4.6)

만 36-40세 24(13.8) 어머니만 14(8.0)

만 41세 이상 3(1.7) 부부 모두 152(87.4)

학력

고졸 이하 13(7.5)

가계

월소득

200만원 이하 88(50.6)

2-3년제 대학 졸 48(27.6) 201-300만원 49(28.2)

4년제 대학 졸 88(50.6) 301-400만원 18(10.3)

대학원 이상 25(14.3) 401-500만원 10(5.7)

조사 당시

직업

유 69(39.7) 501-600만원 5(2.9)

무(휴직 포함) 105(60.3) 601만원 이상 4(2.3)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 = 174)

요한 정보 및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자원을 

제공받고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어머니

에 비해 어린 영아의 양육에서 오는 양육스

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애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실

제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가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이전 연구들은 영아에 대한 어머

니의 애착에 대해 거의 다루지 못했고, 또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다룬 연구들도 

단순히 양육스트레스 등과 같은 변인의 관련 

여부를 알아보았을 뿐 관련변인 간의 영향력

을 조절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에 대해서

는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

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

한 기초 연구로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

착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조절변

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고 이를 검증하

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

적 지지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각

각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

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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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J 지역의 생후 6∼8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84

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어 95.8%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 가운데 부실응답이 포함된 10부

를 제외하고 총 174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

과 같았다.

2. 연구도구

영아에 대한 애착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황현주와 정

옥분(2006a)이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도구

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내 아기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등의 긍정적 

정서 관련 11문항, ‘나는 아기를 안아주는 것

을 좋아한다’ 등의 접촉 추구 관련 7문항, ‘내

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기 생각을 하면 힘

이 난다’ 등의 자기희생적 온정 관련 10문항, 

‘아기와 떨어져 있으면 아기 생각에 가능한 

한 빨리 아기에게 가려고 한다’ 등의 근접 추

구 관련 4문항,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

을 때라도 아기의 필요를 우선해 준다’ 등의 

보호 관련 5문항, ‘나는 내 아기의 행동이나 

반응을 말로 표현해 준다’ 등의 결속 관련 6

문항, ‘솔직히 나는 내 아기에 대해 별 느낌

이 없다’ 등의 냉담 관련 4문항, ‘아기 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등의 기대

감 관련 3문항 등 총 8가지 하위요인, 50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

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ɑ 계수는 순서대로 .93, .90, .80, .89, .88, .63, 

.77, .73이며 전체적으로는 .96이었다.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이 개

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축약형을 이경

숙, 정경미, 박진아와 김혜진(2008)이 국내에

서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축약형(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Form, 

K-PSI-SF)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나

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든다’ 등의 부모의 고통 관련 12문항, ‘우리 

아기는 기대했던 것보다 나에게 훨씬 적게 

웃는다’ 등의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

용 관련 12문항, ‘우리 아기는 대부분의 아

기들보다 좀 더 자주 울거나 안달한다’ 등의 

까다로운 아동(영아) 기질 관련 12문항 등 

총 3개 하위요인의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

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형식의 33문

항과 5개 예시 응답 중 선택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ɑ 계수는 순서대로 .88, .88, .78이었

으며, 전체적으로는 .93이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도구

를 성영혜(1993)가 보완한 척도를 사용해 측

정하였다. 이 도구는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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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등의 정보적 지

지 관련 7문항,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등의 정서적 지

지 관련 9문항,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

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 준다’ 등의 물질

적 지지 관련 4문항, ‘그들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등의 평

가적 지지 관련 5문항 등 총 4개 하위요인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

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

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ɑ 계수는 순

서대로 .95, .75, .85, .90, 전체적으로는 .94이

었다.

3. 연구절차

J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한국애착종단연

구(Korea Attachment Longitudinal Study: KALS)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영아어머니를 대상

으로 C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2차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한 후 설문지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발송 및 수거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0.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

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양

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영아에 대한 애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이면 기존의 회귀분석

보다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

증할 것을 권장한 Schumacker와 Lomax(2015)

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Ping(1996)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하여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위해 단

일지표로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고, 평균중

심화를 통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다중공

선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서영석, 2010). 

모형의 적합성은 절대 적합도지수인 GFI

과 RMSEA, 증분 적합도지수인 CFI로 평가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영아에 대한 애착 간의 관계

Ping(1996)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관측변

수의 정상성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변수의 정상성은 왜도와 첨도

로 알아볼 수 있는데, 왜도<2, 첨도<7이면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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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영아에 대한 애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부모의 고통 1

2.역기능적 상호작용 .53** 1

3.까다로운 영아 .61** .68** 1

4.정보 -.40** -.44** -.43** 1

5.정서 -.42** -.47** -.44** .79** 1

6.물질 -.43** -.45** -.42** .73** .74** 1

7.평가 -.46** -46** -.46** .86** .81** .74** 1

8.긍정적 정서 -.27** -.44** -.29** .39** .36** .34** .40** 1

9.접촉 추구 -.29** -.48** -.35** .38** .38** .29** .41** .84** 1

10.자기희생적 온정 -.27** -.39** -.42** .36** .32** .29** .35** .69** .71** 1

11.근접추구 -.16* -.40** -.20** .27** .24** .28** .24** .55** .55** .56** 1

12.보호 -.25** -.47** -.35** .37** .41** .38** .40** .57** .57** .63** .63** 1

13.결속 -.17* -.19** -.16* .17* .14 .12 .11 .28** .30** .39** .32** .39** 1

14.냉담 -.40** -.54** -.42** .30** .30** .31** .34** .60** .59** .58** .50** .51** .58** 1

15.기대감 -.33** -.50** -.35** .45** .38** .35** .43** .58** .62** .64** .60** .71** .26** .59** 1

M 2.71 1.63 1.92 3.73 3.85 3.76 3.74 4.66 4.56 3.87 4.29 4.31 4.43 4.35 4.27

SD .69 .50 .64 .71 .76 .73 .67 .46 .54 .50 .70 .60 .74 .58 .59

왜도 -.30 1.07 .73 -.67 .64 -.59 -.78 -1.95 -1.31 -.17 -.73 -.71 5.25 -1.04 -.71

첨도 -.27 1.59 .17 1.05 4.38 .67 1.40 5.12 1.55 -.71 -.13 .35 51.23 1.07 .27

*p < .05. 
***p < .01.

표 2. 관측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 = 174)

이 영아에 대한 애착 가운데 ‘결속’에 관한 

왜도와 첨도가 비정규성을 의미하여 이는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관측변수들은 유의수준 .05∼.01의 범위 

내에서 -.54∼.86의 상관계수를 나타내 각각 

정적 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

착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Ping(1996)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한 조절효

과 검증에서는 그 1단계로 측정모형의 적합

지수를 확인한 후 요인부하량, 분산, 오차분

산 및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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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모형
 ***p < .001.

잠재변수 관측변수 B β S.E. t 분산 오차분산

양육

스트레스

→ 부모의 고통 1.00 .69

.22

.03

→ 역기능적 상호작용 .85 .82 .10 8.77*** .01

→ 까다로운 영아 1.10 .83 .13 8.80*** .02

사회적

지지

→ 정보적 1.00 .91

.42

.01

→ 정서적 1.02 .87 .06 16.89*** .02

→ 물질적 .92 .81 .06 14.40*** .02

→ 평가적 .97 .93 .05 19.70*** .01

영아에

대한

애착

→ 긍정적 정서 1.00 .86

.25

.03

→ 접촉 추구 1.18 .87 .08 14.30*** .02

→ 자기희생적 온정 1.02 .82 .08 12.99*** .02

→ 근접추구 1.20 .69 .12 10.04*** .02

보호 1.11 .74 .10 11.23*** .01

→ 냉담 1.06 .72 .10 10.81*** .01

→ 기대감 1.14 .78 .10 11.86*** .01
***p < .001.

표 3. 측정모형의 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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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경로 공분산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 영아에 대한 애착 -.11 -.58***

양육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19 -.61***

사회적 지지 ↔ 영아에 대한 애착 .13 .50***

***p < .001.

표 4. 잠재변수 간 공분산과 상관관계

그림 2. 조절모형
**p < .01. ***p < .001.

한다. 먼저, 그림 1과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

지수를 살펴본 결과 이 모형은 적합한 것으

로 판명되었다(χ2 = 181.21, df = 74, GFI = 

.91, CFI = .93, RMSEA = .08). 다음으로, 측

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산 및 오차분산은 표 

3과 같았다. 각 잠재변수에 대한 모든 관측변

수의 요인부하량은 .69∼.93으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이는 측정모형의 

잠재변수에 대한 각 관측변수들이 모두 타당

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1단계의 마지

막으로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

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는 영

아에 대한 애착(r = -.58, p < .001)및 사회적 

지지(r = -.61, p < .001)와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영아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지지

는 정적 상관(r = .50, p < .001)을 보였다.

Ping(1996)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한 조절효

과 검증의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한 독

립변수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조절변수

인 사회적 지지의 분산과 오차 분산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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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경로 B β S.E. t

양육스트레스 → 영아에 대한 애착 -.19 -.27 .05 -4.29***

사회적 지지 → 영아에 대한 애착 .22 .35 .05 4.63***

양육스트레스 x 사회적 지지 → 영아에 대한 애착 -.17 -.16 .02 -1.53**

**p < .01. ***p < .001.

표 5. 조절효과 상호작용모델의 계수 추정치

하여 얻은 상호작용항의 분산값 .109, 상호작

용항 지표변수의 요인계수 .685, 상호작용항 

지표변수의 오차분산 .025를 이용1)하여 각각 

조절모형(그림 2)에 고정시킨 후 조절모형을 

검증하고 적합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조절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χ2 

= 225.63, df = 85, GFI = .91, CFI = .93, 

RMSEA = .08). 구체적으로, 표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쳤고(β = -.27, p < 

.001), 사회적 지지 역시 영아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쳤으며(β = .35, p < .001), 양육스

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도 영아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β = -.16, p 

< .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

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1) Var(XZ) = Var(X)Var(Z) + Cov(X, Z)2,

λXλZ = (βX1 + βX2 + ... + βXn)/n(X)(βZ1 + β

Z2 + ... + βZn)/n(Z), 

θXZ = λX
2Var(X)θZ + λz2Var(Z)θX + θXθZ 

(Var = 분산, X = 주효과변인, Z = 조절효과

변인, Cov = 공분산, XZ = 상호작용항, λ = 

요인계수, n=잠재변인 개수, θ=오차분산)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

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탐색의 

일환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

는 관계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앞

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그 시사점 및 결론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영아

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각각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는 영아에 대한 애착과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영아에 대한 애착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어머니일수록 영아

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고, 사회적 지지를 많

이 받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영아에 대한 애

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스트레스와 애착 

간의 부적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 간의 부적 관

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노지영, 황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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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영애, 박정희, 2009)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에 대한 어

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과(Crnic & Low, 2002; 

Crnic et al., 1983; Feldman et al., 2004), 정서적 

가용성(McMahon, & Meins, 2012) 및 어머니-자

녀 간 친밀감(Harmeyer et al., 2016)과도 각각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들과

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어린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가 어머니 역

할 수행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와 영아에 

대해 느끼는 애착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 

역할로의 원활한 전이와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이 부모와 자녀

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에 매우 중요하며

(Deater-Deckard, 1998) 부모의 일상적 양육 스

트레스는 부모의 민감성, 반응성, 애정적 상

호작용과 같은 양육 과정의 질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Crnic & Low, 2002).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와 

영아에 대한 애착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배

우자의 지지가 영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이해영, 권민균, 2007; 황

현주, 정옥분, 2006b; 황현주, 2012), 보다 광

범위한 사회적 지지 또한 자녀에 대한 어머

니의 애착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박희진, 문혁준, 2013)와 일치한다. 이러

한 관계는 사회적 지지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에서 어머니가 표현하는 애정적 정서(Crnic et 

al., 1983), 어머니-영아 간의 결속감(Bicking 

Kinsey et al., 2014),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Cutrona, 1984; 

Feldman et al., 2004)을 긍정적으로 강화한다

는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친밀감 및 결속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

적 지지는 각각 영아기 자녀에 대해 어머니

가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 및 결속감에 상반

되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목표는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에 대한 애착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사

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스트

레스가 영아의 요구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및 애정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다는 선

행연구 결과(Crnic et al., 1983)와 유사한 결과

이다. 또한, 장애아, 미숙아, 쌍생아의 어머니

들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사회

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서 영아와의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고(김현

주, 2014; Burchinal, Follmer, & Bryant, 1996; 

Lutz et al., 2012; Thompson, 1995), 동일한 수

준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하에서도 스트레

스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사회적 지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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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Koeske & Koeske, 1990)와도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가 애착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이론적, 실제적 함의를 가진다. 이론

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생애의 여러 스트

레스 사건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다는 Cobb(1976)의 주장 및 연구

결과가 어머니가 어린 영아를 양육하는 데서 

느끼는 일상적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

에도 일반화하여 적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

한, 모든 부모가 상당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공통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러한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결속감에 똑같이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 현상을 설명한다. 즉, 어머니

에게 가용한 사회적 지지의 양에 따라 그 부

정적 영향이 증폭되거나 완화됨을 암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신생아기를 지난 영

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관련해,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실제적 함의를 갖는

다. 부모 역할의 수행은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상

당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Crnic & 

Greenberg, 1987), 특히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는 발달 중인 영아와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도전과 요구에 직면한다. 더욱이, 개별 영아

의 특성, 발달 과정의 복잡성, 그리고 계속적

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영아 

양육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진다(Crnic & 

Low, 2002). 여기에,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어머니가 많고 서로 다른 가치가 혼재된 육

아 정보와 조언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의 부모

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영아

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친밀감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그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어

머니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일

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

니에게 육아와 관련된 신뢰할만한 과학적, 객

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격려, 공감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

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육아 행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

회와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 및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영

아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배우자, 가족 등 친

밀한 관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도 얻을 수 

있도록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포

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

하면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이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

함에 있어서 제공되는 지지의 내용을 중심으

로 정보, 물질, 정서, 평가적 지지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의 중

요성을 검증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

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

는 데 더 효과적인지, 사회적 지지의 내용 및 

원천에 따른 조절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

를 그 원천에 따라 친밀한 관계(예, 배우자), 

우정 관계,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 등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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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살펴본 몇몇 선행연구에서, 우정관계로

부터의 지지보다는 친밀한 관계 및 지역사회

로부터의 지지가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영향

을 완화한다고 보고된 점(Crnic et al., 1983)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영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에는 없던 새로운 종

류의 사회적 지지 원천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해 보인다. 둘째, 이 연구에서 검증한 조절모

형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의 애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된 두 변

인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만을 포함

했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연

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실

제로 영아에 대한 애착 형성은 다른 여러 잠

재변인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기질 및 정서성, 어머니 자신

의 모에 대한 애착, 결혼만족도, 영아의 기질 

등 이미 국내연구에서 밝혀진 관련변인들뿐 

아니라, 어머니의 사회적 정보처리 양식 등 인

지적 측면 역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Leerkes et 

al., 2015). 또한, 어머니가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업무부담, 직장 내 영아보육시설 

운영 및 육아지원제도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

에 대한 보다 다면적인 모델 설정과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아를 양육하는 어

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끼치는 양육스트레스의 부정

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이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관련된 주요 변인 간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어머니의 영아에 대

한 애착 형성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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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s: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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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tested the possibility that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impa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their attachment to their infants. One hundred and seventy four mothers raising six- to 

eight-month-old infants in J province in Korea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attachment to their infant.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s and a 

structural modeling analysis based on Ping’s (1996) two-step metho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attachment to the infants. Specifically,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ternal attachment to the infant, whereas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 Furthermore, the impa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 level of attachment to their infant was moderated by social suppor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or mothers with infants can alleviate the negativ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on the 

psychological bond between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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